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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최근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청소년들이 증가하

고 있다. 그중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

어나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미래를 꿈꾸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제도적 경계 속

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고자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였다. 만 

13~18세 고려인 청소년 5명은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을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에 담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는 집단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 결과, 고려

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

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언어 장벽과 시간 압박, 막막함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지는 여정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가족과 고려인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

들이 좌절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

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려인 청소년

의 진로를 어려움이나 결핍의 관점이 아닌, 이들이 지닌 자원

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진을 활

용한 포토보이스가 언어적 제약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

험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인제대학교 First 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석사, 한국정서변화와성장연구소 

연구원, 제1저자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석사, 한국정서변화와성장연구소 

연구원 

****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이사장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한국정서변화와성장

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ykkim@inje.ac.kr

투 고 일 / 2025.  9.  7.

심 사 일 / 2025. 12.  9. 

심사완료일 / 2025. 12. 18.

❙초록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5명으로, 총 3회기의 포토보이스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을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뒤, 집단 회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13세부터 18세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특성을 지녔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수집된 사진과 발표 내용, 녹음 파일을 토대로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장벽들’,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이라는 3가지 상위주제와 9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첫째, 꿈은 단순한 직업적 목표를 넘어 자아 정체감을 확인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장치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 장벽, 시간 압박, 현실적인 어려움과 같은 다층적 어려움이 진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셋째, 고려인 청소년이 경험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고려인 친구, 자기 자신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인의 진로 경험이 어려움과 부적응의 관점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관계･자기 

효능감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포토보이스 기법은 언어적 제약이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진로 탐색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 자기표현 기반 상담·교육 프로그램, 동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 기반 진로 지원 체계, 그리고 제도적 보호체계의 

확대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고려인 청소년을 단일한 ‘다문화 청소년’ 

범주로 환원하지 않고, 이들의 중층적 정체성과 진로 맥락을 반영한 상담･교육적 관점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고려인 청소년, 사진, 포토보이스, 진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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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유형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대 이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입국하게 된 아동･청소년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23).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문화적 경계에서 정체성 혼란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에서도 한국어 능력 부족, 정체

성 혼란 등으로 인한 고려인 청소년의 어려움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현수, 2025). 

  고려인은 과거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으로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집단을 의미한다(최영진, 2012). 이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근거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정의되고 있으며,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기에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다(남부현, 김경준, 2018). 

고려인 청소년은 러시아어 문화권의 고려인 동포 가정에서 태어나고 융합문화세계에서 성장

하다 한국 사회로 이주하게 된 9~24세의 청소년을 말한다(박미정, 2015). 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녀 세대의 영구적 정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신

난희, 소학섭, 2025)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지만 출신국에서

의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충돌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드러나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및 차별(오예카테리나, 2021), 출신국과는 다른 언어 사용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차별과 오해로 

이어져 결국 여러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정민상, 김영근, 2025).

  이러한 상황은 고려인 청소년이 단순히 문화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

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조율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이

다. 고려인 청소년은 다문화 가정 부모 동반 자녀이자 중도입국 청소년이며 외국국적동포이자 

다문화 학생이라는 다층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남부현, 김지나, 2017).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중층적 정체성 또한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

육･교육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남부현, 김지나, 2017; 이남주, 김민, 2017;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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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배, 2017; 최경란, 홍지영, 2018). 즉, 고려인 청소년의 다층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불분명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고려인 청소년 적응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언어, 

문화, 제도 적응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인적 차원인 이들의 적응 과정 및 주체성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장벽을 마주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고려인 청소년은 원가정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성장 도중 한국 사회로 이주하며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진로 탐색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나 문화 적응을 넘어, 

복합적인 정체성 형성과 문화 간 조화를 요구받는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려인 청소년은 학교 사회 내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2013). 또한,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수업 이해 및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교과 학습과 인문 교양 

전반에서 지체와 결손이 누적되고 있으며(남부현, 박미숙, 2022),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를 

받을 기회가 부족해, 적극적인 진로 설계보다 학교 생활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김

지나, 2016). 더불어, 이들은 진로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전략을 갖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박현숙, 2023; 

김지나, 2016). 특히, 부모 세대는 불안정한 이주 배경과 재외동포비자 제도에 따른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전문직 직업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류예진 외, 2025). 이러한 부모의 요구는 고려인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게 할 수 있다(남부현, 김지나,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장소는 여전히 한국 사회라는 점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과 인식, 그들의 실제 필요를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한국 

사회로 이주했으며, 이후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떤 진로 전망을 형성해나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진로에 대한 기대와 고민, 그리고 학교 및 사회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그들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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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이곳 한국 사회에

서 그들이 어떤 진로를 꿈꾸며 또 그 진로를 준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

로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참여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을 활

용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이 길지 않아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의 언어적 

제약을 고려할 때,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아직까지 상담 분야에서 포토보이스는 다소 

생소한 연구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다르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 함께 연구

를 진행하며 연구자는 알기 어려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다(조미형, 이성욱, 

문예술, 김수현, 2024). 국외에서도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Vaughn, Rojas-Guyler & Howell, 2008; Lighfoot et al., 2019), 국내에서는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이재희, 김기현, 라미영, 2014; 조미형, 이성욱, 문예술, 김수현, 

2024), 이주배경 청소년(박은혜, 심혜선, 마댝마, 2018)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

다. 이처럼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탐색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포토보이스 활동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주도적 토의를 통해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에게 진로 경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둘째, 

고려인 청소년이 진로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촉진하거나 지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고려인

고려인은 19세기 후반 조선 말기 농업 기반의 붕괴, 식량난 및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후손을 의미한다. 18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주

는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토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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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김경학, 2018). 한국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고용 불안정,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하였다(남혜경, 이미정,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인은 한국적 정체성과 이주 국가의 언

어･문화를 동시에 경험해 온 다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2. 청소년

청소년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장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인기로 이행

하는 전환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준비기’라기보

다는 독자적인 발달 단계로 인식되며, Arnett(2000)은 청소년기를 포함한 초기 성인기를 ‘발달

적 전환기(emerging adulthood)’로 보며 불확실성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은 학문적 논의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의에서도 다양하게 규정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청소년을 10세에서 19세로 정의하고 있고 UN에선 15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United Nations, 2019). 이처럼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이는 정책적 지원과 권리 보장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입시와 학업 성취 중심의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진로 선택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진로에 대해 자기 탐색을 위한 자율적 선택의 과정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성적, 경제적 조건, 사회적 기대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김현주, 조혜영, 2017). 

또한, 또래 관계와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서, 청소년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송진영, 배미경, 2019). 특히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 과업과 더불어 언어적 장벽, 사회적 낙인, 문화적 이중성이라는 

추가적 어려움에 직면한다(홍나미, 박현정, 2017). 

3.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

2012년부터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류예진, 

이원형, 최하림, 연규진, 김민선, 백경민, 2025). 또한, 그들의 인종 및 출신국 분포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의 경험을 보편적인 하나의 문제로 통합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일반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이 겪는 문제와 어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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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 또 같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2025년도 6월 출입국ᐧ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를 보면 고려인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재외동포(F-4)비자와 자녀동반(F-1)비자의 경우 각각 46,939명 그리고 2,837명으

로 2023년 6월 기준 각 42,262명, 1,525명(법무부, 2023)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를 따라 출신국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꾸준한 연구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은 이중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며 정체성 형성에 독특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어 능력 부족, 

학업 격차, 경제적 제약과 같은 어려움은 결국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겪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편견 또는 차별 역시 학교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쳐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계란, 이지민, 2010). 그럼

에도 고려인 청소년은 다문화적 배경을 통해 글로벌한 정체성과 적응 가능성을 형성하고 그것

이 결국 진로 탐색 과정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 집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그들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한 

상담 및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4. 청소년의 진로

‘진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 직업 발달을 포함한 전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기의 큰 발달과업 중 하나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내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하는 진로 발달과 진로 개발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조윤정, 황소리, 오민아, 2018).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역시 그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중·고등학교 상담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계열 선택 등과 관련

한 고민을 호소하게 된다(문지은, 이지혜, 이상민, 2015). 이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때 

단순히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만을 맞춰 결정하기보다,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기도 

하고(윤영란, 2009) 때론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김민선, 2018). 그러나, 타인 혹은 주변 사회에 맞춰진 진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율

적인 진로 결정이 중요한 만큼(김병표, 박현주, 2021) 그들에게 제공되는 진로 교육이나 프로

그램에도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주혜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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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토보이스

포토보이스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사진을 통해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Wang & Burris, 1997). 포토보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들이 주제 맞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간의 토의 및 

토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오영범, 202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참여적 행동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활용한다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Bogdan & Biklen, 2007; Kemmis & McTaggart, 2005; Whyte, 

Greenwood & Lazes, 1991) 특히, 연구 대상자가 단순한 피험자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강조된다(Whyte et al., 1991). 

최근 포토보이스는 이주 배경 아동ᐧ청소년 연구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

한 연구들은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통합 과정과 그 속에서의 어려움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참여적 행동 연구의 네 가지 구성요소(Liebenberg, 2018)

다음 그림은 참여적 행동 연구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Liebenberg, 2018). 

사진을 통한 면담은 여러 효과를 지니는데, 그중 첫째는 사진 그 자체가 참여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면담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언어만 사용하는 면담에 비해 뇌 기능 작용을 

더 촉진 시키기에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Wang & Burris, 1997). 셋째,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참여자가 답변하는 구조가 아닌 사진이 활용되기에 연구참

여자의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핵심 질문에 초점이 되어 면담이 진행되어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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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5년 1월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1개의 기관을 통해 모집하였다. 해당 기관은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진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연구 목적과 부합하

며 참여자 모집과 의사소통 지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실제로 고려인 청소년은 

언어적･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기관의 한국어 수업 담당자에게 모집 안내문을 제공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및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추천 요청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고려인 청소년에게 연구진이 연구설명문 및 서면동의서를 번역하여 제공하였

으며, 통역사와 함께 연구 목적과 윤리적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고려

인 청소년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려인 청소년 5명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1>. 연구를 참여했을 당시에 만 13세 1명, 14세 2명, 16세 1명, 

17세 1명이며, 출신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으며 여자 5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성별 만 나이 출신국 거주기간 가족

A 여 17 우크라이나 1년 10개월 부, 모, 언니, 쌍둥이

B 여 14 카자흐스탄 2년 7개월 부, 모, 오빠, 남동생

C 여 16 우즈베키스탄 1년 9개월 부, 모, 할머니, 언니

D 여 14 카자흐스탄 2년 7개월 부, 모, 남동생

E 여 13 카자흐스탄 1년 11개월 부, 모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포토보이스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이 아닌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한 연구 활동이며, 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의 목적과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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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 간 자기소개,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참여 방법과 보상, 사진 촬영 방법, 초상권 및 저작권, 연구 윤리 등을 교육하였

으며, 모든 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에 수강 중이던 한국어 수업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회기별 주제 및 공지 전달을 위하여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한 달간 매주 1회, 총 3회기 집단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미리 촬영해온 사진을 공유하고, PHOTO 

질문(Hussey, 2006)에 따라 각자의 답변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회기별 주제는 오리

엔테이션 단계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진로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경험한 주제는 무엇인지’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중요하게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3회기의 주제를 합의하였다. 최종 회기별 주제는 ‘나의 꿈’, ‘나의 꿈과 관련된 어려

움/힘든 점’, ‘나의 꿈에 도움이 되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회기마다 최소 3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과제로 제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5년 4월 5일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다. 본 전시회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진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직접 자신의 사진을 소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고, 

전시회에는 참여자들의 고려인 친구,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소통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모든 

공지, 안내 자료 및 활동지는 한국어와 참여자의 모국어를 병기하여 제공하였다. 둘째, 다음 

회기 주제 및 활동 설명은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사전 전달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

이 촬영한 사진과 PHOTO 질문(Hussey, 2006)의 답변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작성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인 출신의 통역 선생님이 회기마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였다. 연구진 또한 사진 촬영 및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사진과 응답을 제시하였다. 집단면담 시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적 한계를 넘어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활용하였으며, 참여자의 반응,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도 면밀히 관찰하였다. 각 회기 면담은 전 과정이 녹음되었고, 이후 전사하여 통역 선생님

과 함께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함께 논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과의 의미 공유를 

위해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참여자 스스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총 3회 활동을 통해 사진, 녹음 파일, 

녹취록을 수집하였으며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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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사진,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회기별 주제를 기준으로 

1차 코딩을 진행한 뒤, 세 회기의 자료를 통합하여 공통적 주제와 대비되는 의미를 귀납적으

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에 담긴 의미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각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통적 

경험과 차이를 토의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주제와 핵심 내용을 함께 합의해 나갔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상호 대화를 분석의 주요 자료로 포함시켜, 집단적 논의 과정에서 생성

된 개념과 표현이 주제 도출에 반영되도록 연구진 간에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사진, 음성 녹음 파일, 전사된 텍스트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살펴보며 자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2단계에서는 자료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 핵심 단어, 의미 단위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코딩을 하였다. 

이때 분석 단위는 참여자의 발화문, 활동지 응답, 사진 설명,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 

메모 등 ‘의미 있는 발화 단위(meaning unit)’로 설정하였다. 1차 코딩은 연구자가 독립적으

로 수행하였으며, 각각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연구자 간 코딩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 항목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코드 

체계를 확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언어적 특성(모국어 혼용, 번역 과정의 의미 손실 등)을 

고려하여 통역 선생님과 함께 코딩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자료

를 조직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 간의 관계성과 주제 내 일관성을 재검토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5단계에서는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를 확정하고, 각 주제에 적절한 

명명을 하였다. 6단계에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과 참여자의 이야기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제별 분석내용을 서술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Padgett(2008)이 제시한 네 가지 전략, 

즉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 다원화 전략(triangulation), 연구참여자를 통한 

검토(member checking),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peer support group)를 적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팀은 연구자들과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2025년 1월 전부터 사전 교류를 

지속해왔으며, 첫 회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채팅방

을 개설하는 등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다원화 전략의 일환으로 참여자의 

사진, 활동지, 회기별 녹음 파일, 연구자 필기 노트, 온라인 채팅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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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팀은 다년간 고려인 청소년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논의하는 등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로 구성

되었으며, 팀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논의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마지막 

회기와 전시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재확인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전 과정을 스스

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회기 자료(PPT, 활동

지, 안내문 등)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 청소년이 총 3회기의 <사진으로 말하는 나의 꿈>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주제는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 

등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상위주제 하위주제

꿈: 내 인생의 이정표
나를 보여주는 꿈

나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넘어야 할 걸림돌: 낯선 한국어

나를 쫓아오는 시곗바늘과 조급함

끝이 보이지 않아 느끼는 막막함과 무력감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

영감을 주는 감사한 존재: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

언제나 내 편인 나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꿈을 향한 열망과 자기표현의 회복

표 2

포토보이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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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 내 인생의 이정표

고려인 청소년에게 진로는 단순한 미래의 목표나 직업 선택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

고 관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삶을 이끄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 참여 초기부터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에 깊이 반응했으며, 자신의 관심과 이야

기에 귀 기울여주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1)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진로를 꿈꾸고 

상상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1) 나를 보여주는 꿈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단순한 진로 목표를 넘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확인받는 표현의 

장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기술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바랐다. 이러한 자기표현은 단순

한 흥미의 발현이 아니라 이주라는 단절 경험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통로였

다. 특히, 이들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기보다는, 감정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 활동인 운동, 그림, 만들기와 같은 활동

을 통해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엿보였다. 즉, 특히, 중도입국으로 인해 학업 

경로가 끊기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이들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래의 직업적 가능성과 연결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농구와 나라고 부를 거다. 나의 꿈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

하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고 스포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 (중략) 

인생의 일부인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참여자 D)

나아가, 이러한 표현 속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과 이야기를 존중하며 ‘표현의 다양성

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활동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전원이 공통적으로 모든 

1) 오리엔테이션 회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통역 선생님을 통해 자기들의 진로를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림 2. 농구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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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존중하는 인식2)을 보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각자가 지닌 상처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공감 기반의 존중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적 자기표현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2) 나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는 가족･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관계가 많지 않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고려인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특히 소중하고 여기고 각별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 경험과 관련하여,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이미 형성된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진로 활동이 기능함을 보여준다. 참여자 B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매니큐어

를 만들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 느끼는 기쁨에 관한 사진이라고 말하며, 진로 활동을 통해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A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자신이 만든 

보석 십자수 작품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제 엄마를 위해 해드린 매니큐어 사진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걸 

만들 때 느끼는 기쁨에 관한 사진이다. (참여자 B)

 

또한 참여자 D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인상적인 순간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진입 과정에서 기존 고려인 

공동체와의 연결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 관계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중도입국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기존 사회적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관심사와 꿈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자가 공유한 사진과 진로를 향한 마음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림 3. 엄마를 위한 매니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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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처음 탄 건 나에게 매우 인상적인 일이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었다. 

(참여자 D)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언어･문화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로 경험을 통해 이미 형성된 관계를 돌보고 강화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 간의 연결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 경험이 

사회적･정서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2.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들

1) 넘어야 할 걸림돌: 낯선 한국어

연구참여자들에게 꿈은 분명한 목표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이들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는 언어 장벽, 현실적 제약, 시간 압박 및 막막함 등의 장벽들이 경험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환경적･정서적 요인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언어 장벽은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실력은 진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허들’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학습 과제가 아니

라 심리적 긴장과 사회적 단절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나는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참여자 A)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아름다운 매니큐어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참여자 B)

저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 한국어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어를 잘 배우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참여자 E)

그림 4. 인생 첫 비행기

그림 5.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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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일상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또래 관계 및 가족들과의 시간이 잦아 환경에서 학습 속도가 더뎠다고 보고하였다3). 이는 

출신국 언어 사용에 회의적이고 한국어 중심의 태도를 보이는 결혼 이민을 목적으로 한 일반 

다문화가정(송영호, 최영미, 2019; 임동선 외, 2021)과 차이점을 보였다. 즉, 고려인 청소년

의 경우 모국어 유지와 동족 네트워크 내 교류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한국어 노출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과 불안 또한 이러한 어려

움을 심화시켰다. 결국, 한국어는 이들에게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진로 진입의 문’을 

여는 열쇠로 인식되고 있었다. 

2) 나를 쫓아오는 시곗바늘과 조급함

연구참여자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는 조급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시간은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촉

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시계 사진을 통해 이러한 압박 속에서 느낀 조급함, 

피로,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곧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을 자극했고, 이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은 늦은 입국으로 인해 또래 한국인 청소년에 비해 진로 

준비의 출발선이 늦었다고 인식하며, 단기간에 역량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특수한 시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급하다는 느낌...?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빨리 내 꿈을 이루

어야 하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 미래의 꿈을 볼 때 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참여자 B)

사진은 시계를 찍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 시간 부족, 

피로, 결의 등입니다.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자 C)

3) 통역 선생님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고려인 또래와 함께 지내며 한국인과의 교류가 적어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를 위해 한국어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서툰 한국어를 쓰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져 학습과 사용을 더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림 6. 늘 부족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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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이 보이지 않아 느끼는 막막함과 무력감

언어적･환경적 제약 속에서 진로를 준비하던 참여자들은 노력에 비해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 

때 깊은 막막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E의 경우, ‘망가지거나 찢어진 작품’과 같은 

사진을 통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과정에서 느낀 좌절과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점은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끝이 없다고 느꼈다 ... 그래서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 감정이 복잡하다. (참여자 A)

영감의 부족으로 망가지고 찢어진 작품이다. 영감이 없을 때마다 어렵고 

막막하다. (참여자 E)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노력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의 정체감으로 이어졌고, 이후 무력감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진로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

인 정서적 부담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

1) 영감을 주는 감사한 존재: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

참여자들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버팀목에는 그들의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이 있었다.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어(정상우, 이원선, 2022; 전경숙, 2017) 가족과 동족 공동체가 사실상 유일한 심리･정보 

자원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단순한 지지 체계를 넘어 참여자들의 진로 선택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동기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의 존재를 통해 ‘내가 이 사회에

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는 고립감과 불안감을 완화하며 진로 

목표를 더 구체화하도록 도왔다.

그림 7. 망가지고 찢어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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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를 준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A)

제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고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

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건 나의 엄마라고 말하고 싶다. 

(참여자 B)

이처럼 가족과 친구는 진로를 향한 열망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관계 속에서 동기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진로 적응을 지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과 청소년들의 자신감 증진을 위해선 

비단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긍정적 메시지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언제나 내 편인 나

주변 관계의 지지와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참여자 그들이

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통해 낯선 환경 속의 불안과 

제한된 기회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참여자 C)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항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 내 꿈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참여자 D)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적응력을 높이는 핵심 내적 자원으로 볼 수 

그림 8. 사랑하고 감사한 가족과 

친구들 

그림 9. 나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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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적 구조와 언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뢰함으로써 진로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동기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이어가고 있었다.

3)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를 이루는 과정에서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참여자 D는 ‘Без труда не вынешь и рыбку из пруда(노력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4)’라는 러시아 속담을 알려주었다. 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노력의 가치를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어려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자들이 지닌 고려인 공동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주체적 활동 성향(Kim & Jung, 

2025)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빠른 경쟁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형성된 노력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한다. 즉, 진로를 향한 그들의 인내와 

근면함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 버팀목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못 잡아 올린다.” 이렇

게 말하고 싶었다. 모든 목표의 이면에는 많은 노력이 있고, 강한 정신력이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알고 실패하더라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C)

4) 꺼지지 않는 불씨: 꿈을 향한 열망과 자기표현의 회복

진로는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활

동(예: 예술, 스포츠, 기술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형성했다.

4) Без труда не вынешь и рыбку из пруда. 러시아 속담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응원할 때 사용한다.

그림 10. 인내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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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내 보석 십자수에 대한 자부심, 내 기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림에 묘사된 장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

고 싶었다. (참여자 A)

사진들은 스포츠와 활동적인 삶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준다. 나는 

목표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사랑 없이는 의미를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참여자 D)

이처럼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적응’이 아니라 ‘표현’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주어진 틀에 맞추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과 능력을 드러내며 진로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자기표현적 진로행동(self-expressive career behavior)으로, 

문화적 이중성을 통합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구성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꿈: 내 인생의 이정표’, ‘어려움: 꿈을 가로막는 장벽들’, ‘빛: 그럼에도 나아가는 힘’이라는 

세 가지 상위주제와 아홉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에게 꿈은 단순한 

직업적 목표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장치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진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농구, 그림, 만들기와 

같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낸 자기표현적 진로행동

(self-expressive career behavior)과 연결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청소년기의 정체성 발달 과정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Erikson, 196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과 이야기를 존중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경험은 개인적 적응이나 목표 달성의 차원을 

넘어,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인받는 상호적 자기표현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진로

는 가족･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

들은 자신의 진로 경험을 통해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과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가 개인적 성취뿐 아니라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림 11. 보석 십자수에 대한 

자부심과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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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진로 경험이 사회적･정서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다층적 정체성과 혼란을 강조해온 논의(남부현, 김지나, 

2017; 박미정, 2015)를 확장하여, 진로 경험이 정체성 확인과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다양한 장벽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진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며, 참여자들은 집단 활동에서 

‘한국어를 모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한국어 부족이 

이주 청소년의 주요 어려움임을 지적한 기존 연구(남부현, 박미숙, 2022; 김진원, 송민경, 이슬

아, 유멍, 2017; 오성배, 서덕희, 2012)와 맥을 일치한다. 특히, 이들은 일상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되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또래 및 가족과의 교류가 많아 한국어 노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적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는 한국어 사용을 우선시하는 일반 다문화가정

과 구별되는 점으로,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동족 네트워크 내에서 모국어 유지가 강화되며 

언어 학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는 특성이 보고되었다(송영호, 최영미, 2019; 임동선 외, 

2021).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원하는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적 조건은 한국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원하는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한국어 부족

이 장차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용어 습득이나 동료･고객과의 소통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뒤늦게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 자녀의 경우 학력이 

부족하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변경환, 2025)와 비슷한 맥락이며 이러한 참여자의 진술은 고려인 청소년

에게 한국어 장벽이 생활 적응을 넘어 진로 역량 확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참여자들은 시간 압박과 조급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를 넘

어, 이주로 인해 출발선이 뒤늦게 형성된 데서 비롯된 문화적 지연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늦은 입국으로 인해 또래 한국인 청소년보다 진로 준비의 출발선이 늦었다고 인식

하면서도, 결국 동일한 시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려인 청소년이 ‘시간적 지연’과 ‘진로 선택 시점의 압축’이라는 특수

한 진로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내ᐧ외부 요인에 

민감한 시기이자 여러 신체ᐧ심리적 변화를 이루는 청소년기에 이주하게 되어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이명진, 장유진, 2024)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외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창작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사라지면 망할 수 있다는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

인 청소년이 언어･시간･경제적 조건의 중첩된 제약 속에서 진로를 탐색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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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2016), 일반 청소년이 겪는 보편적 어려움보다 제도적 사각지대와 언어적 제약이 

결합되면서 그 강도와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찾고 있었다.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고려인 청소년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하

며 가족･동족 공동체가 사실상 유일한 심리･정보 자원으로 작동한다고 보고한다(정상우, 이원

선, 2022; 전경숙, 2017). 본 연구에서도 가족･친구의 지지는 고립감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승경, 

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한국인 또래보다 가족과 고려인 친구들과 같은 일종의 동족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또래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익숙한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족 집단이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자신을 믿는 내적 확신, 좌절을 성장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

다. 러시아 속담을 사용해 “어려움 없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문화적 가치와 개인적 회복탄력성이 결합된 진로 적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낙관

이 아니라, 자기표현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Savickas(2002)의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진로 적응성과 연결된다. 특히 스스로를 

버팀목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고려인 청소년에게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노력 중심적 태도는 개인적 성향을 넘어 고려인 공동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주체적 

활동 성향(Kim & Jung, 2025)에 뿌리를 두며, 한국 사회의 경쟁적 환경에서 느끼는 압박과 

결합하여 진로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민의 문화적 

가치가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Ponomareva & 

Sizova(2021)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즉, 고려인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효능감, 

관계적 지지를 활용하여 장벽을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의 

학업 지체, 낮은 학업 성취, 미래 불확실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김승경, 2013; 오예카테리나, 

2021)에서 나아가, 관계적･심리적 보호요인과 자기표현적 진로행동을 통한 정체적 확인이라

는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 당사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주관적 불안, 압박감, 관계적 동기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경험적 자료가 



한국청소년연구 제37권 제1호

- 130 -

부족한 분야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토보이스 기법을 통해 참여자의 목소리와 시선을 직접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가 주로 구조적 제약을 강조한 데에 비해, 본 연구는 보호요인(가

족의 지지, 친구 관계, 자기효능감)을 함께 조명하였다. 고려인 청소년을 단순히 취약 집단으

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이들이 지닌 잠재적 자원과 성장 가능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

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포토보이스 기반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결과에 기반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청소년들

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부족이 

단순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넘어, 장차 희망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용어 이해, 

자격요건 준비, 동료･고객과의 소통에도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의 지원이 저숙련 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간만 진행하고, 결국 

장기적인 진로개발 지원이나 안정적인 진로를 꾸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양계민, 

장윤선, 강희숙, 2021)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직업군별 전문 어휘, 면접 표현, 현장에서 요구

되는 사회적 언어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진로 특화 한국어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의 자기표현 중심 진로경험을 반영하여, 자기표현 기반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같이 비언어적이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가족과 고려인 친구가 핵심 보호요인

으로 나타난 만큼, 동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부모 교육, 또래 지지 기반 진로동아리 

등 관계기반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려인 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정책적 보호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 기관을 통해 모집된 소수의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한국 거주기간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한 표본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족관계, 

학교 적응 등 폭넓은 경험을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걸친 포토보이스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의 발달 변화와 보호요인의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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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eams in photographs: Exploring career experiences 

of Koryeoin adolescents through photovoice

Kim, Yupin* ･ Kim, Seohyun** ･ Son, Eunsook*** ･ Kim, Youngkeun****

This study explored the career experiences of Koryeoin adolescents using the 

photovoice method. Five adolescents in Korea, aged 13 to 18, participated in 

three sessions where they photographed their dreams, described their meanings, 

and shared their stories in group discussions.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three 

themes: “Dreams as milestones of life,” “Barriers hindering dreams,” and “Lights 

that empower resilience.” Dreams served not only as occupational goals but also 

as means of affirming identity and sustaining relationships, while career 

development was constrained by language barriers, time pressure, and practical 

difficulties. Family members, Koryeoin peers, and the adolescents themselves 

functioned as key protective fa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yeoin 

adolescents’ career experiences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identity,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rather than solely through difficulties, while also demonstrating 

the usefulness of photovoice for engaging adolescents with limited language 

proficienc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context-sensitive career 

support that attends to Koryeoin adolescents’ layered identities rather than 

subsuming them under a homogeneous category of multicultura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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